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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이상 (우리들의 대화)

- 참여작가

김자영 작가

정유하 작가

염선빈 작가

이계월 작가

이민경 작가(10월 초대 작가)

- 정유하 작가

나는 다른 삶을 사는 타인의 이야기들을 만화 형식을 차용해 그린다. 

풍경을 뒤로 한채 누군가를 바라보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첫 번째 작품으로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게 된 20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그렸다.

* 김자영 작가님의 작품을 보며 나눈 대화

- 정유하 작가

  김자영 작가님은 모던한 스타일의 작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민화의 요소와 사회적인 메시지들이 있어 새로웠고, 

  과거와 현재가 공통된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이계월 작가

김자영 작가의 작품을 보니 호기심이 생겼다.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의 조화가 좋다. 풍속화와 현대적인 

이미지의 이질적인 조합과 입체와 평면이 섞인 구성이 재미있다고 느껴진다.

- 이민경 작가

그림을 보는 순간 할 말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풍자적인 요소들을 보는 재미와 작가가 할 

말이 많이 보인다고 느껴졌다.

- 김자영 작가

2017년 유화 작품이다. 모티브는 민화, 한국화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가져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썩은 것은 썩어

있다(웃음)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보니 레이어라는 요소로 과거와 현재를 담았다.

#민속놀이, #새마을 운동, #풍자, #대비, #호기심, #정치, #레이어, #커튼

* 이계월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 김자영 작가

순환, 반복, 지움, 생성, 

- 정유하 작가

음미, 음식, 추억

- 염선빈 작가

바람, 건조, 거품, 방황

- 이민경 작가

혼돈스러운, 정리

- 이계월 작가

나는 바람을 좋아한다. 이 작업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지운다는 것은 뭘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

되었다. 기존의 틀을 깨면 새로운 것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불교의 순환과 윤회, 그리고 양자역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염선빈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 김자영 작가

  편안함, 출근, 퇴근, 고요함, 하루의 마감

- 정유하 작가

  궁금함, 호기심, 일상, 허무, 열망

- 이계월 작가

  석양, 일상, 단면, 시선, 쓸쓸함, 시선이 가지고 있는 힘

- 이민경 작가

  일상, 프레임, 뒤통수

- 염선빈 작가



공통적으로 그림 안에 창문이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이 등장하는데, 나는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도 

자본주의에 의해 계급화 되어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편적인 청년이 바라보는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 이민경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 정유하 작가

난해, 공중부양, 단순함, 중의적, 

- 이계월 작가

궁금, 

- 염선빈 작가

운동, 팽창, 흐르다, 자수, 나무질감, 

- 김자영 작가

한계, 노동, 첩첩산중

- 이민경 작가

장지를 1센치 정도의 띠로 만들어 접어 쌓아올리는 작업이다. 종이를 부조로 활용한 것이다.

* 정유하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 김자영 작가

  희망, 반전, 반짝임

- 이계월 작가

  눈, 자화상, 마음, 빛, 에너지

- 염선빈 작가 

  희망, 벅차다, 차오름, 소녀, 젊음, 봄

- 이민경 작가



연극, 연출, 외면, 

- 정유하 작가

근본적으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담아내려고 한다. 다른 삶을 사는 누군가를 상상하며 그린다. 내가 그리는 인물들

이 어디선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 화상회의 


